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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실수, 효과가 떨어지거나 몰랐던 부분, 이를 수정하고 학습하여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 등 모두 합쳐 각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조원과의 소통 

 유레카 프로젝트는 팀플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다. 나는 팀플 활동을 해본 적이 거

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만 해보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는 

프로젝트는 해본 적이 없었다. 유레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우리 조의 

문제점이었던 ‘매우 적은 소통’이었다. 활동 초반부터 조원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

로 먼저 ‘내가 해볼게’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조원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나도 마찬가지

였다. 하지만 부 조장이었던 나는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최대한 해보려 했다. 먼저 내가 어떤 역

할을 맡고 다른 조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니 소통도 잘 되었고 활동도 원활히 진행되는게 느껴

졌다. 이런 소통이 부족할 시 계속 활동을 이끌어주는 것이 조장과 부조장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단순히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조장과 부조장을 하는게 아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나 혼자 

‘당연히’라는 생각을 하며 조원들이 알아서 활동해줄 것이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게 틀렸고 서로 먼저 실천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한다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게 협

력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2. 대상자 

우리 조는 중간에 부득이하게 대상자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땐 이미 프로젝트 기간 절반 이

상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우리 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처음 대상자를 선

정했을 때 테니스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칠 건지, 언제까지 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물

어봐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웠어야 했다. 허나 우리는 단기적으로만 우선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실수였다. 단기적은 계획인 ‘나무’를 보느라 장기적은 계획인 ‘숲’을 보지 못한 것이

다. 이 실수는 이번 프로젝트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처음엔 숲보단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었다. 

3. 실습활동 

 대학 진학 전까지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입시 체육도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농구동아리(쿠바)에서도 많은 분들이 직접 테이핑을 하고 운동하던 게 나에겐 매우 신기하게 다가

왔다. 실습활동에서 테이핑을 부위별로 다양하게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하든

지 배운 테이핑을 적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이제 농구할 때 가끔 테이핑을 하곤 한다.) 

 하계스포츠리더십에서와는 달리 이번 수업에선 매뉴얼 테라피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다. 처음



에는 감도 안 잡히고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 실습을 해보며 점점 실력이 

느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코어 선배들께서 능숙하게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선배들도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닌 배우면서 잘하

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몇 개의 근육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줄 알았다. 허나 실습과 해부학 수업을 통

해 엄청 많은 근육들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허리 주변 근육만이 

허리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목부터 다리까지 몸 전반에 걸친 근육들이 모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3. 교수님 미팅 

 이미영 교수님 미팅에서 드릴 질문에 대해 우리 조가 제대로 공부해가지 않았다. 원래 조사하면

서 생긴 질문을 여쭤봐야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궁금한 걸 질문했다. 당연히 교수님께선 이

에 대해 지적하셨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해 공부해오는 건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셨

다. 그래서 이 실수를 깨닫고 다음부터는 질문과 관련된 조사를 한 후 미팅을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긴 했으나 정작 내 진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

다. 하지만 이번 유레카 프로젝트 활동과 실습 수업에 재미를 붙이며 재활분야에 흥미가 생겼다. 

또한 ‘일반물리학개론’을 수강하며 물리에 재미를 느꼈는데 이기광 교수님과의 미팅에서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들을 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